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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11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044-201-2511), 서기관 유재형(2515)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 반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이용진(2537)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044-201-2551), 서기관 황성철(2555) /제공: 11월 12일(총 4매)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1.12.)

<최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10월 이후)>

발견장소(시료 채취일) 고병원성 여부(확진일) 혈청형
천안 봉강천(10.21) 고병원성(10.25) H5N8
용인 청미천(10.24) 고병원성(10.28) H5N8
군산 만경강(10.26) 저병원성(11.1) H7N1·N2·N3·N8(믹스형)
양주 상패천(10.26) 저병원성(11.2) H5N3
사천 사천만(11.2) 저병원성(11.9) H5N3
부안 조류지(11.3) 저병원성(11.10) H7N9
아산 곡교천(11.4) 저병원성(11.10) H5N3
천안 병천천(11.3) 고병원성(11.10) H5N8
수원 서호(11.9)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의왕 왕송호수(11.9)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화성 황구지천(11.9) 검사중 H5 (N형은 검사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월 9일 하루 동안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47건*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H5N8형이었다.

* (가금사육농장) 일본 1건(11.7 발생), 독일 1건(11.8 발생),
(야생조류) 독일 45건(11.2 발생 1건, 11.3 1건, 11.4 4건, 11.5 1건, 11.6 36건)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OIE 보고: (1월) 59건→ (2월) 68 → (3월) 41 → (4월) 263 →

(5월) 31 → (6월) 21 → (7월) 6 → (8월) 19 → (9월) 66 → (10월) 29 → (11.1～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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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에서는 11월 4일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

11월 7일 카가와현(香川県) 히가시카가와시(東かがわ市)의 가금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였고,

- 11월 10일에는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가금(닭)농장

(첫 번째 발생 농장과 3km 이내 거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에서 정밀검사중이다.

○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10.25, 10.28, 11.10 확진)되었으며,

- 11월 11일 , 경기 수원·의왕·화성에서 3건의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고병원성 여부와 N형은 확인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전년보다

1개월 앞선 9월 1일부터 국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예찰·

검사를 실시중이고,

○ 특히 금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를 기존의 2배 수준

으로 강화(10.26～)하여 예찰하고 있다.

* 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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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1월 11일 현재까지 “AI 특별관리

지역” 내 10개 철새도래지에서 총 3,125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며,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검출하였다.

* 11월 10일 병천천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1건은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검출

□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의 10개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10개 철새도래지 내에 88개소의 출입통제 지점(소형 주차장,

사람 출입구 등)을 설정하여 차단 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자체 담당관이 산책·낚시 금지 등 현지 지도를 매일 실시

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1월 11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의 소·염소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10월부터 실시중이며, 11월 11일 기준, 소 농장

99,608호(99.9%)와 염소 농장 13,506호(100%)에 대한 백신접종이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GPS 관제를

실시한 결과 11월 11일 현재까지 위반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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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장관계자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11.10)된 만큼,
①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안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단위 4중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